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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집콕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반려식물이나 홈가드닝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

다. 반려식물이란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처럼 교감

하면서 기르는 식물을 일컫는 말이다.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 브런치’(brunch.co.kr)에 게시

된 홈가드닝을 이미 시작했거나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위한‘홈가드닝 할 때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와 그에 대

한 해답’(brunch.co.kr/@bc3574057f2a403/32)을 소개

한다. 이를 참고해 반려식물키우기에 성공해 보자.

◈ 매일 물을 주는데 자꾸 식물이 죽어요.

실외 식물과 달리 화분에 심은 실내 식물은 기르는 사

람이 주는 물의 양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적당

한 물 주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을 줄 때는 화분 위 

겉흙을 만져보고 판단한다. 겉흙을 조금 집어 손가락 끝

으로 문질러 보아 살짝 부스러질 정도로 말랐을 때 물

을 준다.

◈ 식물을 플라스틱 포트째 키우고 있는데 힘없어 보

여요.

플라스틱 포트 그대로 키워도 식물이 자라는 데 무리

가 없지만, 대개 포트에 담긴 흙은 영양분이 없는 인공 

흙이다. 관리를 잘못해 흙이 바싹 마르면 그 후로는 물

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화분과 배양토

를 함께 구입해 식물을 옮겨 심은 후 키우는 것이 좋다.

◈ 흙 사이의 통기성과 통풍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흙의 통기성은 뿌리 호흡과 뿌리의 양, 수분 흡수에 관

여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반 흙에 심은 식물은 1~2년

간 분갈이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물 주기와 물 빠짐에 

문제가 발생한다. 통기성을 좋게 하려면 적절한 분갈이

와 물 주기가 관건이다. 분갈이 하는법은 150cm 이상의 

큰 식물이 아닌 경우, 1년에 한 번 봄이나 가을에 반드

시 하고,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주는 물주기 법칙

을 잘 지켜야 한다. 홈가드닝에서 원활한 통풍은 원활한 

공기 순환을 뜻하므로 가능하다면 맞바람이 칠 수 있도

록 양쪽 창문을 열어 두는 것이 좋다.

◈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두었더니 잎이 노랗게 바

랬어요.

그늘 식물이 아니라면 보통 빛이 잘 드는 곳에 식물을 

두고 키워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햇빛에 직접 노

출시키라는 의미는 아니다. 집에서 키우는 대부분의 공

기정화식물은 오랜 시간 직사광선을 쬐면 잎의 색이 옅

어지고 약해진다. 따라서 창가 등 창문에 햇빛이 한 번 

거쳐서 들어오는 반그늘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이 좋다.

◈ 빛이 좋을 때 잎에 직접 분무했는데 잎이 타들어

가요.

식물이 화상을 입는 걸 렌즈 현상이라 한다. 물방울

이 맺힌 잎사귀에 직사광선이 와 닿으면 그 부분만 노

랗게 타는 것이다. 렌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햇빛

이 강하지 않은 오전 9~10시경에 물을 주고 되도록 잎

에 물이 직접 닿지 않게 한다. 타 들어간 잎은 정상적으

로 자랄 수 없고 미관상으르도 좋지 않으니 떼어 내 주

는 것이 좋다.

◈ 잘 자라고 있는데도 비료를 줘야 하나요?

비료를 많이 준다고 모든 식물이 잘 자라는 것은 아니

다. 생육 초기나 식물이 왕성하게 생장할 때는 질소질 비

료를 주고, 뿌리 활동이 정지된 저온기에는 비료를 주지 

않는다. 뿌리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하이포넥스 같은 

액체비료를 잎과 줄기 부위에 분무하면 즉각적인 효과

를 볼 수 있다. 비료는 식물이 왕성하게 생장하는 동안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 잎이 시들어서 죽은 줄 알았는데, 물을 충분히 주니 

다시 싱싱해졌어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나 잎 보기 식물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물이 부족해서 시들어 보인 것일 뿐 완전히 

생장을 멈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주면 다

시 싱싱해진다.

◈ 식물이 약해지는 이유는 뭔가요?

식물은 저마다 요구하는 생육환경이 다르다. 건조하고 

과하게 습하며 통풍불량, 일광부족 등 생육 조건이 만족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허약해진다. 결국 병해충

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병이 발생하게 된다.

◈ 식물 잎을 닦아주는 이유는 뭔가요? 

식물은 잎의 기공을 통해 호흡과 광합성을 한다. 실내

공기정화식물에는 먼지가 쉽게 쌓이는데 제거해 주지 

않으면 먼지가 잎의 기공을 막아 식물의 원활한 생장을 

방해한다. 샤워기 등을 이용해 수압으로 잎이 꺾이지 않

게 잎 뒷면을 손으로 잘 받치고 닦아준다. 다육식물이나 

그늘 식물은 젖은 걸레를 이용해 잎을 닦아준다.

◈ 식물이 가장 쉽게 입는 병충해와 병은 무엇인가요?

가장 쉽게 생기는 해충은 진딧물이다. 진딧물은 느리

게 움직이는 곤충으로 어린잎의 즙액을 좋아해 새싹이

나 꽃봉오리의 잎 뒤에 숨어 즙액을 빨아먹고 잎을 쭈글

쭈글하게 하거나 마르게 해 식물을 기형으로 만든다. 진

딧물은 고온 건조한 환경에서 잘 생기니 식물을 더운 장

소에 두거나 화분을 너무 건조하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 

쉽게 생기는 병은 그을음병과 탄저병이다. 그을음병은 

그을음 같은 가루가 잎에 묻어 있는데 보통 잎식물에 많

이 나타난다.  진딧물 등 흡즙성 해충의 배설물에 2차적

으로 기생하는 부생성 그을음병균에 의한 경우가 대부

분이다. 해충을 제거하거나 해충 방제용 다이센을 살포

해 치료한다. 탄저병에 걸린 식물은 잎에 직경 0.5~1cm 

크기의 검은색 또는 갈색 반점이 생긴다. 통풍이 잘되지 

않거나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며 다이센, 캡

탄을 월 1~2회 정기적으로 살포해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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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가드닝 … 반려식물 키우기 실패하지 않으려면


